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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지목의 태양광설비에 대해 주기적인 
안전관리를 실시중이며,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점검 대상으로 관리중임
<보도 주요내용> 

  9.12.(화) 문화일보 「태풍 피해 반복되는 ‘산지태양광’, 지목 ‘임야’만 

안전관리... 실효성 논란」에서는 “정부의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대상이 ‘임야’에 

한정되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정부는 그간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으며*, 

지목과 상관없이 모든 태양광설비에 대해 법정검사인 사용전검사, 정기검사**를 

통해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전기설비 위주의 정기검사를 발전소 부지・유지 관리를 포함한 종합점검으로 개선, 

주요 지목의 태양광 설비 정기검사 주기 단축(4년→2년) 등

** 정기검사 주기: (전기사업 허가 당시 지목) 전, 답, 과수원, 임야 또는 염전(2년), 이외(4년)

 이와 더불어, 지난해 발표한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특별대책’(‘22.8월)의 일환

으로 풍수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산지태양광 발전설비를 우선 선정하여 

특별안전점검을 매년 추가적으로 실시중입니다. 

 금년도 태양광설비 안전점검 결과, 풍수해 피해접수 내용 등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하여 특별점검 대상 확대를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태양광설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풍수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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